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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3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失業者는 3천 5백만명이다. 실업자가 아닌 또 다른 1천 5백만명은 求職을 포기한 落膽的 勞
動市場 退出者(discouraged worker)거나 마지 못해 파트타임(part time)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1995년 각국의 失業率을 살펴보면 미국이 5.5%, 프랑스가 11.7%, 영국이 8.7%, 독일이 8.2%, 스페인이 22.7%, 일본이 3.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높은 失業率을 급격한 技術進步에 의한 構造的인 要因과 技術的인 要因으로 파악하는 소리가 높
아지면서 기술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매우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의 제 국가들에서는 
기술진보, 생산성, 고용의 관계규명이 가장 큰 당면과제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기술진보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기술은 생산요소와 산출물의 함수적 관계로 정의되는데,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기술진보
는, 일정한 생산요소의 투입으로부터 더 많은 혹은 더 나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技術進步는 生産
性의 향상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생산증가, 즉성장은,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
나 기술진보가 빠르게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경제성장이 미미한 상황하에서는, 기술진보가 실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신기술의 도입 혹은 기술진보로 인한 실업문제의 발생에 대한 우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또한 전혀 근거
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기술진보는 특정 직종, 회사, 산업을 없애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직종과 산업을 창출하기도 한다. 신기술의 
도입이 대량실업이나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오리라는 예측은 빈번하게 되어왔다. 최근에 이러한 우려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컴퓨터나 로봇이 곧 비숙련 노동력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나, 경제의 구조변화의 정도가 너무나 급격해서 
걷잡을 수 없는 기술적 실업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려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적은 없
다. 생산성의 향상은 항상 수요의 증가와 실질임금의 상승을 수반해 왔다.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최근의 우려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 1960년대 후반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가장 주목받고 있는 技術分野는 電氣電
子通信工學, 新素材工學, 遺傳工學 등이다. 이러한 기술들의 특징은 파급효과가 농업, 제조업, 서어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경제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 기술들의 노동절약적인 잠재력과 광범위한 적용가능성 및 급속한 적용속도 때문에 과거와
는 달리 이러한 기술들의 고용창출효과가 고용대체효과와 비교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림 1>은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實質成長率, 失業率 및 人力不足率의 추이이다. 이 중 

<그림 1> 우리나라의 실질성장율, 실업률 및 인력부족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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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율은 노동부의 고용전망조사보고서로부터 인용된 수치로 1982년부터 조사가 되어 있으며, 대상은 10인 이상 사업체이
다. 1980년 3.9%의 실질 국내총생산 (real GDP)감소를 기록했던 우리경제는 이로부터 급격히 회복하여 1983년에는 12.2%의 
실질성장율을 기록했으며 그 후 계속 6%이상의 실질성장율을 유지해 왔으나, 1991년에는 성장률이 5.1%로 저하되었다. 실질성
장율의 장기적인 추세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점점 하락하고 있다. 실업율의 경우는 1980년의 5.2%로부터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1988년 이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의 경우 실업율 통계 측정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하였다. 인력부
족율의 추이로부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재의 문제는 실업문제가 아닌 노동력 부족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1.98%에 지나지 않았던 인력부족율은 1991년 5.48%까지 증가하였다가 1995년에는 3.71%로 둔화되었다. 

본 고에서는 노동력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인지 혹은 선진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 실업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것인지
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구조변화의 추이와 職種構成의 變化推移를 살펴본다. 기술변화와 고용에 관련된 이론들과 실증
적인 증거들을 검토하며,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변화에 의해 도입되는 새로운 요소에 대한 적응과정의 성격에 의
해 크게 좌우됨을 본 고에서는 강조한다. 이것은 기술변화의 고용창출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변화의 성격에 대응하는 
조직 및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적으로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고용구조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며, 제4장은 지식기반경제하의 고용창출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을 제시한다. 

Ⅱ. 기술변화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 

기술과 고용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이는 고용이 기술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에 의해 영향
을 받는 다른 요소들의 변화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의 기업체 수준
에서, 산업 더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그림 2>는 기술변화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노동수요에 (+)로 연결된 화살표들은, (-)로 표시된 기술변화의 노동절약
적 성격을 보상하여 노동수요증가를 가져오는 補償效果(compensation effect)들이다. 

우선, 신제품 생산의 경우 직접적인 需要創出에 의해서 勞動需要를 증가시킨다. 적절한 技術的·市場的 성격을 가진 新技術은 신산

업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 때의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경제전체의 측면에서 노동수요의 증감을 살펴보려
면, 신제품·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제품·기존산업에 대한 수요감소와 이들 부문에서의 노동수요의 감소도 고려해야만 한다. 

두번째 보상효과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關聯 資本財 産業과 中間材 産業의 발달에 기인한다. 기계에 체화되는 기술의 경우 신
기술과 관련된 자본재 산업을 발달시켜 직접적인 고용증대를 가져오며, 신제품·신산업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도 발달하게 되

어 雇傭增大로 이어진다.2) 

세번째는 보상효과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價格效果 및 所得效果에 의한 間接的인 補償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신기술의 도입이 노동수요의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1), (2), (3), (4)로 표시된 각 단계간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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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로 표시된 효과는 신기술과 관련된 제품시장에 대한 기업의 獨占力과 관련이 깊다. 제품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생
산비용의 절감은 제품가격의 충분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2)로 표시된 효과와 관련이 깊은 것은 신기술 관련제품에 대한 需
要의 價格彈力度이다.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크면 클수록 이 제품에 대한 수요증대가 크게 된다. (3)으로 표시된 제품수요증대와 
소득증대와의 연결고리는 所得分配機構와 관련이 깊다. 만약 수요의 증대로 인해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가 형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소득증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계소비성향은 보통 일정한 것으로 가정되지만 개개인
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감소함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로 표시된 소득증대와 수요증가의 연결
은 所得彈力度와 관련이 깊다. 소득탄력도가 높 

<그림 2> 기술변화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은 기술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창출의 수혜를 크게 입는다. 

네번째 보상효과의 기구는 勞動市場의 運用과 관련이 깊다.노동절약적 기술에 의한 기계의 노동력 대체는 직접적인 고용의 감소
를 가져오지만,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임금하락을 유발하게 된다. 임금의 하락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확대를 가져와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림에서 (5)로 표시된 노동수요 감소에 따른 임금의 하락은 勞動市場의 非硬直性과 관련이 깊다. 케인
즈Keynes가 주장한 것처럼 임금의 下向硬直性(downward rigidity)이 존재한다면, 노동수요의 감소가 임금의 하락으로 연결되
지 않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의 확대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임금의 하락은 1인당 소득의 감소를 의미함으로 보상적인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닌, 노동절약적인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임금하락 자체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현상이라고
는 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된 네가지 보상효과 이외에도 高成長과 이에 수반되는 巨視的인 需要增大 및 投資增大와 같은 경제여건이 고용창출
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제도적인 특성도 신기술의 고용창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데, 노동
시장의 유연성,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고용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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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구조변화와 고용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分離的인 效果보다 고용자체의 總體的인 變化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雇傭構造變化의 추이를 살펴본다. 우선 고용구조의 서비스화 추세를 확인하고, 構成的 構造調整指數
(The Index of Compositional Structural Change)에 의해 측정된 제조업 구조변화의 속도와 제조업 고용증가에 대한 국제비교
를 시도한다. 

1. 고용구조의 서비스화 

<표 1>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대분류된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국제비교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취
업자 비율은 모든 국가에서 급격히 감소해 왔다.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것이 원인이다. 미국의 경우 
농업의 생산성은 1940년대에는 25%의 향상을, 1950년대에는 20%의 향상과 1960년대에는 17%의 향상을 이룩하였다. 1980
년대 미국농업의 생산성은 28%이상 증가하였다.3) 

우리나라를 제외한 <표1>에 포함된 모든 국가에서 1970년대 이전에 줄어드는 농업부문의 비율은, 일부는 제조업 비율의 증가
로 또 일부는 서비스업 비율의 증가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총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도 농업취업자 비율과 함께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의 증가에 의해 흡수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화는 消費形態의 變化, 貿易形態의 變化와 技術變化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광고, 연구개발용역, 설계, 청소대행업등 제조업내에
서 수행되었던 많은 일들이 서비스업으로 떨어져 나와 독립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화는 가속되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 일
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재 취업자 세명중 두명 이상이 서비스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도 서비스업의 비
중은 줄어들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제조업내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많은 부문이 서비스업으로 독립되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
어 그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는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동반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1988년이후 勞使紛糾와 이에 
따른 人力不足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989년 27.8%에서, 1989년 27.2%로, 1990년 다시 26.8%로 감소하였으며, 
1995년에는 23.6% 수준까지 떨어졌다. 1971년 37.4%에 지나지 않았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988년까지 50.9%로 상승하
고, 그 후 1995년까지는 64%로 상승해, 1988년 이후 서비스업 고용비중 증가비율이 1971년부터 1988년까지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 증가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급격한 고용의 서비스화가 1988년 이후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수봉(1991)
은 1984년부터 1989년까지의 연령세대별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용의 서비스화의 진전이 젊은 세대(15세∼29세)의 서비스
부문 진출 증가로 이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유동성(mobility)이 높지 않은 노동 시장에서 서비스화
의 속도가 더욱 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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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별 고용증가율의 추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증가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

표 2>는 산업별 연평균 고용성장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평균 고용성장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금
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은 부문은 건설업이었다. 이 부문의 고용증가는 특히 1988년 

이후 제조업 고용증가가 연평균 0.1%로 둔화된 이래 두드러지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증가율도 연평균 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문도 1988년 이후 고용증가추세가 가속되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는 제조업 고용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1988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고용의 창출이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91년 
4994천 명이었던 제조업 고용은 1994년 4695천 명으로 3년동안 30만 명 가량 감소하여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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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내의 구조조정과 고용성장율 

構造的 失業은 구조변화에 노동력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정부문에 대한 노동수요는 늘고, 다른 특정부문에 대한 
노동의 수요는 감소할 때 노동자들이 공급이 과다한 부문에서 수요가 과다한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구조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력은 敎育水準, 熟練度, 年齡, 人種 등의 점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에 부문간의 이동은 그리 쉽지 않다. 부문간 
노동력의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더 크다. 급격한 구조변화는 노동력이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증대에 沮害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조변화는 인적자원과 물적자
원 배분의 最適化를 통한 生産極大化의 過程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변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
과 이를 통한 고용의 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속도가 빠른 것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대해서 先驗的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구조조정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노동력의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만 구조적 실업의 위험을 줄이면
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불변가격으로 표시된 제조업의 총부가가치에서 중분류된 제조업의 각부문이 차지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증감비율의 절대치를 합산
하여 이를 부문수로 나눈 것을 構成的 構造調整指數(The Index of Compositional Structural Change)라고 부르며, 이는 제조
업내의 구조조정을 측정하는 간단한 지표로 사용된다. 구성적 구조조정지수의 산출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Ct : 제조업내 구성적 구조조정지수 

Rt
i : t기(비교년도)의 중분류된 3i 산업의 제조업내 부가가치의 비중 

Rb
i : b기(기준년도)의 중분류된 3i 산업의 제조업내 부가가치의 비중 

제조업 중분류가 9개부문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8개부문만의 변화를 보는 것은 8개 부문에 대한 변화가 나머지 1개 부문
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지수가 1이면 제조업내의 完全한 構造調整을 의미하고, 0인 경우는 전혀 구조조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은 OECD 회원국 중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의 14개 국가에서의 1980년부터 1992년간 構造調整指數와 製造業 雇傭成長率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제조업 내에서 구조조정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비교적 제조업 고용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동기간 중 가장 높은 제조
업 고용성장율을 기록한 국가는 日本인데, 구성적 구조조정지수로 살펴본 제조업내 구조조정의 정도도 일본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중 제조업내 구조조정이 가장 더디었던 영국에서 제조업 고 

<그림 3> 구성적 구조조정지수와 고용성장율의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 198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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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제조업내 구조변화와 고용증대

용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신속한 구조변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고용의 창출에 정
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내 구조변화의 정도가 선진국의 경우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림 4>는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의 
구성적 構造調整指數와 製造業 雇傭成長率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조업 고용의 큰 감소가 있었던 
1980년과 199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구성적 구조조정지수가 높은해의 제조업 고용성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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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내의 구조변화만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구조변화는 구조적 실업을 가져왔다기 보다는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의 효과
를 더욱 크게 가져왔다고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과 1990년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급격한 구조변화는 고용의 
감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급격한 구조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노동시장의 구축을 위해 교육·훈련제도의 확충

이 필요할 것이다. 

Ⅳ. 지식기반경제하의 고용창출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신고전학파적인 경제성장모형의 신봉으로부터 세계화된 지식기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경제성장모형의 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세계경제는 현재 여러가지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거시적 수준에서 생산성의 둔화, 노동시장에서 저기술·기능인

력의 상대적인 임금하락과 고용기회의 축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기술·기능인력의 상대임금의 상승과 고용기회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창출적인 성장이 의미하는 것은 고용량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의 양적인 성장과 함
께 고용의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여야만 한다. 즉 장기적인 생산성의 증대를 부축여 고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성장이론으로의 전환은 기술, 생산성, 성장, 고용간의 복잡한 상호관
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신고전학파적인 경제성장 이론하에서는 특화된 활동에 의한 물적자본에 체화된 기술에 의해 노
동생산성을 제고시켜 성장을 달성한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물적자본에 체화된 기술도 중요성을 지니지만, 기술창출과 확산의 
핵심적인 기구는 개인, 기업, 또한 다른 주체들의 성장과정 자체에서 내생적으로 생성되는 지식에 대한 경영관리이다. 지식의 관
리가 성장의 핵심적인 기구로 작용하고 있음은 미시경제적 측면에서 쉽게 확인된다. 생산, 연구, 마케팅과 인적자원개발전략을 통
합함에 있어서 지식의 관리를 개발전략의 핵심에 놓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고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에 창출에 있어 
성공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지식의 창출, 확산과 상업화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지식에 기

반을 둔 혁신적인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자본, 생산물, 노동시장의 적응속도의 차이, 생산요소로서의 지식
에 대한 불완전한 시장, 지식의 보급과 활용에 관련된 기반과 규제의 부적합성, 사업여건의 과도한 불확실성 등이 장애요인의 예
들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 실패의 보상, 개인과 집단의 학습을 조장하는 조직변화의 촉진, 지식에 
대한 투자요인을 강화하고 지식에의 접근 및 분배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틀과 기반의 확립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정책적 도전은 전통적 처방이었던 보다 신축적인 노동시장 또는 상품시장이라는 
해법을 넘어서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고용창출적인 기술변화의 유인이라는 아주 복잡
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정책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도전은 사회적 결합력을 유지하면서 기술집약적 경제활동을 
증대시켜 생산성과 성장을 제고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정책은 거시경제적 정책수단과 구조적 정책수단을 결합해야 하며, 정책 사
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의 핵심조건이다. 

정부의 주된 역할은 시장기능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1) 노동시장이 효과적
으로 작용하게 하는 정책, 2)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기술과 장비의 국제적 확산, 및 부존자원에 일치하는 국가간 특화를 촉진시켜
주는 경쟁정책 및 무역정책, 그리고 3) 기업활동환경(특히 물가와 환율 및 이자율)을 안정시켜 기업의 투자결정을 원활하게해주
는 거시경제정책 및 예산정책 등이다. 적응적인 경제의 필요조건인 신축적인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의 조성에 더하여, 경제의 혁신
능력 및 지식창출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식기반 성장 모형이 부의 분배에 가져다 줄 영
향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OECD의 "기술, 생산성,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는 보고서는 5가지 표제하에 고용창출적 기술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적 의미는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창출 
및 고소득의 원천인 장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부양할 필요성이다.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이 주는 주요한 정책적 의미는 지속적 성
장, 고소득, 및 고용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장기적 생산성 증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히, 지식에 대
한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경제전체에 지식의 접근 및 분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변화와 조직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두번째
로,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은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번째로, 피고용자훈련과 기능형성이 일관되고 효
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네번째로, 특히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의, 신규시장을 진작시킬 중요한 
역할을 정부는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의 제고와 고용잠재력의 실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그림 5>는 위에서 제안된 정책적 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지식기반경제하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의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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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 조건은 기술개발이 고용창출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메카니즘과 제도적 장치 사이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
이다.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메카니즘이 제도적 장치속에 적절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포함한 거
시경제정책 및 구조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환경하에서 정부의 과제는 또한 기관들
이 적응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시경제적 목표와 재정목표는 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새로운 접근에의 요구조건을 
고려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제는 기업활동, 산업, 교육, 훈련 및 고용의 분야에서 기존의 정책 사이의 조화가 더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 
있어서도 기업수준의 효율성과 고용을 개선하려는 단기적 정책수단들이 장기적인 효율성 및 형평성의 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
는 보다 일관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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